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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경시절부터 풍요와 힘의 상징이었던 흰 소의 해, 신축년(辛丑年) 새해가 밝았

습니다. 

존경하는 대한산업보건협회 임직원을 비롯해 전국의 산업보건 관계자 여러분의 

가정과 사업장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.

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. 초반 K-방역은 성공적인 

듯 보였지만, 겨울 방역에 실패하면서 대한민국은 아직 위기의 한 가운데 있습니

다.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나면 코로나19는 잡히겠지만, 위기의 여파는 2021년 

내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

지난 한 해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중소사업장 및 취약계층 노동자

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했습니다.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

사회적 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. 코로나19로 

인한 고용위기를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확대와 사회안전

망 강화 기회로 삼기 위한 법·제도 개선 투쟁을 펼쳤습니다. 중소기업중앙회와 

함께 ‘원·하청 불공정거래 극복’을 위해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하도

급법 제정 활동을 펼치는 등, 중소기업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

노력했습니다.

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

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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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한국노총은 지난해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함께하는 제1호 법안으로 「중대재해기업처

벌법」을 발의했습니다.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인해 매년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목숨을 

잃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장치입니다. 

  

2021년, 순탄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. 하지만 항상 그렇듯 단결하고 연대하면 극복할 수 없는 

위기는 없습니다. 

존경하는 산업보건 전문가 여러분

한국노총은 현장을 향한 눈과 귀를 더 크게 열고,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. 그리하여 안전보건 

문제에 있어서도 더 이상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고 상처받으며 일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

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. 그 과정에서 산업보건 전문가 여러분들의 관심은 물론이거니와 쓴 충고

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언제나 그러하듯 때로는 든든하게 때로는 매섭게 함께 걸어가  

주시기 바랍니다. 

한국노총은 2,000만 노동자가 모두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.

새해에는 코로나19가 삼켜버린 일상을 되찾고,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다시  

한번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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